
농심, 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 검출
원료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2ppb 초과 … 제품관리 실태 도마 위

2012년 너구리 등 일부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Benzopyrene)이 검출돼 홍역을 치른 농심이 다시 벤

조피렌 논란에 휩싸였다.

라면스프 원료로 사용하는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2ppb(10억분의1)를 초과하

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문제의 고추기름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생산한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사용됐으

며 양념분은 농심 라면스프에 사용됐다.

다만, 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라면스프에서는 벤조

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농심 라면 원료에서 잇따라 벤조피렌이 나온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제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산 고추씨기름을 1차 가공한 것이 농심의 계열사였던 만큼 수입단계부터 농심이 적극적

으로 나서 안전성을 점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농심은 2012년 벤조피렌 논란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었었다”며 “다시 비슷한 문제가 지적을 당

했다는 것은 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심측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충분히 검사했고, 당시에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료로 사용한 것”이라며 “식약청 검사에서 미세하게 초과했다는 결

과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농심은 우리나라의 벤조피렌 검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농심측은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없고 한국과 유럽연합(EU)만 기준을 두는

상황”이라며 “그나마도 유럽인은 한국인에 비해 벤조피렌 노출량이 7배나 높지만 한국은 유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이 자주 섭취하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고열에서 볶은 후 짜내는 방식이어서 제조과정에서 불

가피하게 벤조피렌이 발생한다”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기름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식품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농심 관계자는 “식약청 발표에는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며 “현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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